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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연중 제32주일  

  오늘 마태오 복음은 새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

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가르침입

니다. 

 

  새신랑은 처가집에가서 혼인 잔치를 치르고 신

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떠납니다.  처가집

에서 치르는 혼인 잔치는 동네잔치로 며칠이고 

잔치를 치르고 나서야 새신랑은 신부와 함께 집

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새 신랑이 떠난 후 신랑 

집에서는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두사람

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를 완전히 하고 밤낮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신부를 데리러 간 새신랑을 기다리

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새 신

랑이 신부를 대리러 떠난 후 두 사람을 맞이할 준

비를 끝내고 밤낮으로 기다리다 어느 날 밤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새신랑과 새 신부의 도착을 알립

니다.  열처녀들은 각각 준비해 온 등불을 재정비

하고 새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는데 그중 다섯 

처녀는 등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

에 기름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온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들의 기름을 나눠 주기를 청하지만, 나누어 주

기에는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장만하러 자리를 떠납니다.  기름을 사러 

떠난 사이에 새신랑은 새 신부와 도착하고 슬기

로운 처녀들은 새신랑과 새 신부를 맞이해서 집

으로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 왔을 

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 잠긴 후 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며 새 신랑에게 청하지만 새신랑은 이 다

섯 처녀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

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

르쳐주고 계십니다.  “등불과 기름”이 바로 우리

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

는 등불이란 바로 “믿음”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사랑“ 입니다.  믿음

의 빛으로 새 신랑이 오심을 비추는데 그 믿음의 

빛이 꺼지지 않고 탈 수 있게 해주는 기름은 바

로 우리가 모아둔 사랑의 실천들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수많은 사랑의 실천으

로 자신들의 믿음의 빛을 마지막까지 태울 수 있

는 양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이 준

비한 사랑의 실천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비추

어 줄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 입니다. 

 

  “하느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 힘을 다

해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하라는 계명의 실천은 우리 믿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사랑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 했을때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혼

인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

밖에서 한탄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기름을 

얼마나 저축해 놨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

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시간과 날짜는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 

되어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도 해봅니다.  믿음의 불을 마지막까지 태울 수 

있는 사랑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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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어느새 위령성월인 11월도 중순에 접어들며 연중 32

주일을 맞아 연중시기도 가을과 함께 저물어 갑니다. 

연중 시기는 총 34주간으로 연중이 끝나며 전례력으

로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이에 대림 시기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전례력은 가을과 함께 한 해를 갈

무리하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

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겨울을 맞이하며 봄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기다리며 시작하는 새해는 언제나 희망의 이

유가 됩니다.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올해 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수확하고 난 다

음 해를 위해 농기구를 정리하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

하여 잘 정리하는 것을 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시

작도 중요하지만, 갈무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갈무

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례적으로 세밑에 서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올해 50주년 희

년을 맞이한 우리 본당도 한 해 동안 기쁨과 감격으로 

열어온 모든 행사를 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 주일 11시 미사에 50주년을 갈무리하며 마

감 감사 미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는 희년을 맞이한 우리 공동체가 한 해 동안 그 기

쁨을 누렸으니, 주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50년을 준비

하는 갈무리 미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여 지속해

서 주님 사랑과 구원의 산실이 되도록 가꾸고 키우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만추가 되면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서 영근 씨앗도 땅에 묻혀 봄을 준비하고, 풍성한 나

뭇잎은 고운 단풍이 되어 바람에 떨어져 거름이 되고, 

알몸이 된 빈 가지는 봄을 준비합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 같아 쓸쓸한 풍광을 비추지만, 

사실 그 속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우리 본당도 그러합니다. 이제 50년의 희년을 갈무리

하며, 분주히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학교

와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

합니다. 청년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포부를 주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 펼칠 준비를 

합니다. 이에 어른들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

상에서 주님의 가치관을 펼치려 매일 고군분투하시리

라 믿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자비를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나만

이 잘 먹고 잘 자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상생하

는 세상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

납니다. 나라 간에도 그렇고, 사회 간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한 감언이설이 난무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가치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

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는 오늘 복음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처

럼 잘 준비하여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은 인내와 잘 준비하는 지혜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필두로 하여, 세상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가

장 버림 받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

가 우리를 언제나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중략] 그러니 깨어 있

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마

태오 25: 1-13) 

 

  만추가 짙어져 갑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죽은 이들

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의 신

비를 묵상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떨어지는 낙

엽에 우리는 인생무상이 아니라 봄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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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11월)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1월 12일(오늘)   9 a.m.—12:30 p.m.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경품권 당첨자 번호를 확인하시고, 바자회 경품

을 11월 12일(오늘)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5등 4명 

행운상 39명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초청 특별강연  

일시 : 11월 12일(오늘)  2 p.m.  

장소 : 성전   

주제 :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 (로마 8,28) 

소박하고 진솔한 강의로 국내외의 많은 교우들

을 성령님의 감동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 뉴욕을 방문하

셔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하

시어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은 현재 대전교구 천안   

원성동성당 주임 신부이며, 대전 가톨릭 대학   

성서학 교수입니다. 또한 신부님의 많은 강의를 

유투브에서 찾아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사리오회 성극 관람  

날짜 : 11월 15일(수)   

회비 : $150 (아침, 점심, 저녁 포함) 

출발시간 : 8 a.m.  (7 a.m. 미사 후) 

도착시간 : 9 p.m.  (도착 예정 시간) 

아침 미사 후 간단한 베이글과 물은 제공되지만, 

커피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미

라클 크리스마스” 성극을 관람합니다.  

* 성극 관람 등록은 마감되었습니다.  

기도와 찬미를 통한 치유피정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

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편 34:5) 

날짜 : 11월 26일(일)  

시간 : 2 p.m.—4 p.m.  (장소 : 성전)  

지도 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기도와 찬미를 통한 치유피정과 성유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마감 미사  

경로의 날 행사  

안나회 만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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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3년 11월 12일 

성제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요셉회 월례회  

안나회 월례회  

유아세례  성탄 제대꽃 봉헌  

2023년 기도뜰 성탄트리 도네이션 

로사리오회 월례회   

유아세례 부모교육  마니피캇 성가대원 모집 

기빙츄리 “나눔과 기쁨”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연습일정  

날짜 : 12월 17일(일)   

총연습(dress rehearsal) : 12월 10일(일)  

꼬미시움 평의회  

어머니 연합회 음식판매  

어머니 연합회에서 김치찌개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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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생활 상담소  

11월 12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10월 29일(일) - 11월 4일(토) 22,134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254,159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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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모임   

병자 성사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라틴어 CUM은 함께 라는 의미로 알코올 및 약

물 사용자의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위한 알아넌 모임으로 혼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지지하여 건강한 “나”

를 찾도록 서로 돕는 모임입니다. 

시간 : 격주 목요일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640-7687 

11월  16일 12월  14일, 28일 

2024년 1월  11일, 25일 2024년 2월  8일, 22일 뉴저지 꽃동네 도네이션 박스 

성전 입구 옆에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의료선교 10주년 봉사일정   

Flushing 2 구역 2반  

Flushing 1 구역 1반  

Flushing 1 구역 4반  

Whitestone 구역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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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11월 12일 



     미사 봉헌                                                                                                 202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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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November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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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Oct. 28th (Sat) is 
1,254,159 decades.  
Oct. 29th (Sun) — Nov. 4th (Sat) : 22,134 decades 

Special Collection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Nov. 12th (Today)   9 a.m.—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Church Bazaar Raffle Prizes & Numbers 
The raffle prize drawing numbers are as follows.  
Please pick up your winning prize by Nov. 12th (Today).  

Prize 
No. of 

 
Item Details  Raffle Numbers 

5th  4 

Random 39 

Cornerstone Meeting  
Date : Nov. 19th (Sun)   
Time : After 9 a.m. m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Final Mass to Celebrate 50 Years of St. Paul 
Chong Ha Sang Anniversary 
Date & Time : Nov. 19th (Sun)  11 a.m. Mass 
The 11 a.m. mass will be the final mass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St. Paul Chong Ha Sang. Please 
attend this mass to celebrate 50 years of blessings and 
for the growth of our community.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Nov. 19th (Sun) - Dec. 31st (Sun)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  

Infant Baptism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Christmas Trees for 2023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 Time : Dec. 2nd (Sat) 5 p.m.  
Where : Education Center 

Date : Dec. 17th (Sun)  
Dress Rehearsal : Dec. 10th (Sun) 
Christmas show practice is held during Sunday school 
classes. 
* All students have to participate in practice. We ask  
   for the cooperation of parents.  
* Dress rehearsal will be held on Dec. 10th (Sun) at the     
   church basement.  
*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ick-up time on Dec. 17th     
  (Sun), so please join the Christmas Show and enjoy       
  the event.  

Rosary Prayers For Celebrate 50 Years of  
St. Paul Chong Ha Sang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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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ty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Weekly Homily                                                                                                                                                       November 12, 2023 

 Many years ago at Friday Night Meeting, we discussed death, as November is the month we 
remember all souls. The students were given questions to think about. The final question was: "What 
do you want written on your tombstone?" One girl responded, "I'm too young to think about these 
things." She was wrong. Before the next FNM she and her boyfriend were killed in a head-on collision 
on the L.I.E. by a woman with a suspended licens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 the wrong direction. 
What compounded the tragedy is her boyfriend was not Catholic and his parents did not approve of 
their relationship. The two dead students were waked at different funeral homes. Forty students went 
first to pay respects to the girl. The funeral home was filled with Catholics, relatives and friends. Then 
the students walked to the other funeral home. It was nearly empty. Just the parents and siblings were 
there. But the parents could hardly believe their eyes when two, by two, by two all forty students en-
tered and placed a red rose on the closed coffin. 
 
 The next FNM we held a memorial service. Two empty chairs with lit candles represented our 
dead classmates. Both sets of parents attended.  Too bad it took a tragedy to bring us all together to 
appreciate one another. Jesus warns us: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of our death. Therefore we must 
live each day to the fullest, be accepting and understanding of others, strive to be on good terms with 
most people. Be kind. Be generous. Be forgiving. We know not the day or the hour. 
 
 The poem "No Man is an Island" by John Donne 
concludes: Any perso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hu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That all who minister in the Church be leaders who serve and servants who lead,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our country continue to honor all who have given the ultimate sacrifice in the quest for free-

do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veterans who gave service to our country and are burdened with the memories of war and 

strife: may they receive the help, honor and appreciation they are du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students who will be returning from the high school retreat today: that they come back with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msel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all who are gathered here and their loved ones who have died: that they receive the abundant 

fruit of God’s pres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32nd Sunday in Ordinary Time                                                                                              November 12, 2023 (Year A)  No. 2659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63:2, 3-4, 5-6, 7-8  

◎  My soul is thirsting for you, O Lord my God.  

○  O God, you are my God whom I seek; for you my flesh pines and my soul thirsts like the earth, 

parched, lifeless and without water. ◎ 

○  Thus have I gazed toward you in the sanctuary to see your power and your glory, for your kind-

ness is a greater good than life; my lips shall glorify you. ◎ 

○ Thus will I bless you while I live; lifting up my hands, I will call upon your name. As with the riches 

of a banquet shall my soul be satisfied, and with exultant lips my mouth shall praise you.  ◎ 

○ I will remember you upon my couth, and through the night-watches I will meditate on you: you are 

my help, and in the shadow of your wings I shout for joy.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Wisdom 6:12-16 (154A) 

Second Reading  

   1 Thessalonians 4:13-18 or 4:13-14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Stay    

   awake  


